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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S/S 시즌 주목할 패션 스타일을 도트무늬 일명 땡땡

이이다. 땡땡이는 자칫 잘못 연출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

있다.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땡땡이를 찾는다면 귀엽고 

사랑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다. 올S/S 시즌 주목할 패

션 스타일을‘ALLETS’(allets.com)이 소개했다.

◈ 관능적인 빅 도트

이번 2020 S/S 시즌의 

대세 패턴은 바로‘땡땡

이’. 레트로의 바람을 

타고 도트 전성시대가 

다시 돌아왔다. 하지만 

도트 하면 흔히 떠올리

는 사랑스럽고 발랄한 

분위기는 기대하지 말 

것. 이번 시즌 도트는 더

욱 시크하고 모던하게 업그레이드됐으니까 말이다. 특

히 볼드 한 빅 도트가 루스하고 롱 한 디자인과 만나면 

이토록 성숙하고 관능적인 무드가 완성된다는 사실. 블

랙 & 화이트의 심플함 역시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할 요

소.

◈ 힙스터를 위한 폴카 도트

폴카 도트는 일반적으

로 알고 있는‘땡땡이’

보다 더 작은 0.5~1cm 

크기의 도트 패턴을 뜻

한다. 멀리서 보면 물방

울이 흩뿌려져 있는 것

처럼 보일 정도로 잔잔

하고 일정한 무늬가 특

징, 덕분에 경쾌하고 파

워풀 한 무드에 제격인데 이 폴카 도트를 더욱 트렌디하

게 스타일링하고 싶다면 1+1을 기억할 것. 같은 패턴 안

에서 컬러만 다른 아이템을 섞어 매치하거나, 톱과 바텀 

세트 룩을 활용해보자. 여기에 유니크한 선글라스와 미

니 백을 곁들이면 힙스터를 위한 뉴트로 도트 룩이 완

성된다. 

◈ 땡땡이는 땡땡이다워야지

그래도 도트는 조금 

촌스러운듯하면서 발

랄한 것이 진짜 매력 아

니겠어?라고 생각하는 

사람이라면 컬러풀한 

도트를 시도해보자. 시

선을 사로잡는 원색의 

컬러와 발랄한 도트의 

조합으로 복고 무드를 

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. 화려한 바탕색에 화이트 

도트로 강약을 조절하거나 바탕색과 배색이 되는 도트

를 선택해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뭐든 상관없다. 단 한 가

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 것. 당당

한 애티튜드가 옷을 살리는 법이다. 

◈ 평범 탈출 치트키

도트 입문자라면 넓은 

면적을 차지하는 아이

템보다는 스카프, 신발, 

모자 등 작은 액세서리

부터 시작해보자. 그중

에서도 가방은 가장 무

난하게 시도하기 좋은 

아이템. 도트의 크기나 

백의 디자인에 상관없

이 컬러만 맞는다면 어떤 무드의 룩에 매치해도 잘 어울

리기 때문. 그뿐만 아니라 밋밋한 룩의 한 끗을 바꿔주

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평소 기본 템만 입는 편이라면 

이번 기회에 도트 백을 마련해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 단

계 업그레이드해보자.

올S/S 시즌에는 땡땡이를 주목하라!


